
지난 2020년 3월 1일부로 충현중학교 교장으

로 취임한 김은정 교장은 32년간 교원 생활을 

보내며 독서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. 

김 교장은 무엇보다 도서관은 ‘쉼과 성장의 공

간’이라고 강조했다. 김 교장은 “휴식과 내면의 

성찰이 필요해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

한 학생이 있다”며 “글사랑도서관은 이렇게 온

전히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책

과 함께 홀로 있을 수 있는 쉼의 공간을 제공

하기 위해 존재한다”고 소개했다.

도서부 활동을 하고 있는 1학년 학생 이희주 

양(14)과 3학년 학생 신소은 양(16)은 “도서관 

공간설계와 시설배치가 잘 되어 있고, 왁자지

껄한 학교에서 차분하게 쉬면서 책을 읽을 수 

있어서 학생들이 지칠 때 많이들 찾아온다”고 

입을 모아 말했다. 이어 “날씨가 좋은날에는 

창문을 열고 독서 할 때 햇살과 바람이 잘 들

어오고 밖의 경치도 좋아 창가 쪽 좌석은 휴식

이 필요한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리”라고 

귀뜸했다.

‘이야기 숲’ 학부모·자녀 간 소통 역할

독서 삼매경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

도 옮겨갔다. 글사랑 도서관은 학생·교사들에

게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열려있다. 충현

중학교의 역사와 함께하는 학부모 독서토론동

아리 ‘이야기 숲’은 처음 13명의 학부모들이 도

서관에 모여 함께 모여 책을 읽는 것으로 시작

했다.

책을 좋아하는 재학생·졸업생 학부모들이 

모여 독서한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

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. 또 매월 한두 권의 

도서를 선정해 세미나 형식의 자유토론도 자

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.

학부모 김부경 씨는 주로 학교에서 주관하

는 특강 프로그램 혹은 학부모 독서동아리 활

동을 위해 학교를 찾는다. 동아리 활동 3년 차

인 김 씨는 “3년째 학부모로서 독서동아리 활

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자신도 학생들처럼 독

서에 대해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

다”고 말했다. 이어 “매월 지정도서를 읽고 토

론하다 보면 새로운 느낌에 감동받고, 어렵게 

느껴졌던 책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풀어

나가니 점차 이해력이 자라나는 즐거운 체험

을 할 수 있는 것이 매력적”이라고 소개했다.

학부모 이계주 씨도 6년째 ‘이야기 숲’과 함

께하고 있다. 이 씨는 “독서 외에도 목공체험, 

북아트, 문학기행, 영화관람, 캘리그라피 등 다

양한 체험활동에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갖

고 있다”고 말했다. 이어 “공공도서관에서 빌

리기 어려운 책을 손쉽게 빌릴 수 있어 학교도

서관을 더 찾게 된다”며 “쉬는 시간 학생들이 

도서관으로 와 독서하는 모습도 좋고, 선생님

들과 함께 교육과 자녀들의 미래를 이야기할 

수 있어 좋다”고 소감을 말했다.

동아리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학교교육에 대

한 신뢰와 자녀들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깊

이 쌓아가고 있다. 김 교장은 “올해는 전체 학

부모 대상으로 학생들이 국어교과수업에서 읽

는 책을 함께 읽고 독서교육 전문가와 토론하

는 자리를 마련했다”며 “학교수업에서 학생들

이 책을 읽고 어떻게 생각을 키워가는지에 대

한 이해와 더불어 가정에서도 독서를 통해 가

족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획했다”고 

설명했다.

코로나19에도 독서 포기하지 않은 교육 공동체

최근 공공기관들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

해 대면 활동이 제한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. 

이 난관은 글사랑 도서관도 결코 피할 수 없었

다. 동시간 이용자 수와 개방시간을 제한하는 

등 조치로 인해 처음엔 도서관이 침체되는 듯

했다.

그러나 코로나19의 대유행도 도서관을 좋아

하는 학생들과 어떻게든 도서관을 활성화하고

픈 교직원들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. 학생들은 

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제한적으로 열리는 도서

관을 꾸준히 찾아왔다.

사서와 국어교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장시

간 논의한 끝에 ‘함께 읽기는 힘이 세다’라는 

프로그램이 탄생했다. 이 프로그램은 ▲3~5명

의 친구가 함께하는 독서모임 ▲3인 이상 좋은 

책을 함께 읽는 독서 릴레이 ▲2인이 함께 독

서계획서를 제출하면 책 선물 프로그램 ▲학

생 자치회와 함께 하는 주말 책읽기 프로그램 

▲가족과 함께 같은 책을 읽고 소감을 나누는 

방구석 책 이야기 등으로 구성됐으며 교육 공

동체라면 누구나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다.

1학년 강아야 양(14)은 최근 글사랑 도서관

에서 간단한 소규모 이벤트를 자주 진행했다

고 소개했다. 강 양은 “도서실 앞에 비치된 활

동지에 삼행시를 작성하거나 자신이 가장 선

호하는 책을 소개하는 글을 정성껏 적으면 추

첨을 통해 선물도 받을 수 있어서 친구들이 서

로 앞다투어 참여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
김 교장은 “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안

전의 문제로 도서관을 개방하기 어려웠다”며 

“어떻게 하면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눌 

수 있을까를 고민했다”고 말했다. 이어 “앞으

로도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위한 교육과정을 

운영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”이라고 약속

했다. �

� 정창규 기자 

‘쉼과 성장의 공간’… 학생·학부모 독서삼매경에 빠지다

광명 소하동에 소재한 광명충현중학교는 

지난 2011년 3월 11일에 설립돼 올해로 개

교 11주년을 맞이 했다. 현재 19학급 529명

의 학생들이 배움에 정진하고 있다.

충현중학교 도서관 ‘글사랑 도서관’은 연

면적 201㎡에 장서 1만 7627권, 열람좌석 

62석을 보유하고 있다.

2011년 7월에 문을 연 글사랑 도서관은 올

해 도서구입비에 1292만 6000원을 들이고 

운영비에 602만원을 투입해 학생들이 쾌적

한 도서관에서 양질의 독서를 할 수 있도록 

투자하고 있다.

광명충현중 글사랑 도서관 
학부모 독서토론동아리 ‘이야기 숲’… 자녀에 대한 이해 깊이 쌓아가

코로나19 확산 속 ‘함께 읽기는 힘이 세다’ 탄생… 독서의 즐거움 이어가

충현중학교 글사랑 도서관 내부. � 광명충현중학교 제공

학부모 독서토론동아리 ‘이야기 숲’에서 매월 지정도서를 독서한 후 토론을 나누고 있다. � 광명충현중학교 제공

2012년 3월 2일부터 10년째 글사랑 도서

관을 지키고 있는 이영인 사서는 ‘도서를 생

에 많은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삶의 방향도 

제시해 준다’고 정의했다.

이 사서는 “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

독서를 통해 간접경험 할 수 있으며 직접 

경험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갈망을 풀어줄 

수 있다”며 “그런 점에서 

독서는 인생이며 지혜”라

고 강조했다.

이어 “기존에 교육공

동체들이 생각하던 도서

관이 엄숙하고 조용한 공

간이라 딱딱하게 인식하고 있어 이를 어떤 

방향으로 해소해야 할까 고민도 많았다”고 

술회하면서 “학교에서 도서관의 의미는 학

생들이 언제든 와서 마음과 정신을 힐링할 

수 있는 쉼터 같은 장소가 되어야 한다”고 

피력했다.

끝으로 이 사서는 “과거보다 많이 개선

되고 있지만, 아직도 성적 중시, 입시제도

의 영향으로 인해 바쁜 학생들을 보면 미

안함에 가슴이 아프다”며 “그래도 하루 중 

10~20분의 시간을 잠시 내 도서관에서 심신

을 휴식하고 진로와 미래의 큰 그림을 그려

나가길 권유하고 싶다”고 덧붙였다.

� 정창규 기자 

“학생들 지친 심신 충전하고 미래 그려 나가길”

인터뷰 이영인 광명충현중 사서

2022년 7월 4일 월요일 7
경기교육이 미래다
연중기획

‘경기교육이 미래다’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신문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섹션입니다.

학생들이 털실과 드로잉 북을 이용한 ‘그림책 처

방전’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. 

� 광명충현중학교 제공


